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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인구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라티노 인구는 50,729,570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약 16.4%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에 35,204,480명으로 12.5%였던 것

에 비교하면 그 성장세가 가파르다. 2050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47%를 차지하

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라티노 집단은 최근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의 오바마가 

보여주는 유화적인 이민정책 또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라티노 집

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의 리서치 결과 분석을 전재한다. 또한 이 글

에서는 라티노와 히스패닉을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 옮긴이.

라티노 정체성과 의식 조사 분석1)

폴 테일러(외)

미국 정부가 히스패닉 혹은 라티노라는 용어를 스페인어권 국가에 뿌

리를 둔 미국인을 범주화하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로 거의 사십년

이 지난 지금, 라티노에 대한 전국규모의 조사는 이러한 용어들이 라티노

들에 의해 전적으로 수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51%에 달하는 

대다수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모의 조국에 일치시키고 있으며, 라티노와 

히스패닉과 같은 범종족적 라벨을 선호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더욱이 조사 응답자들은 2대 1이상의 비율로(69% 대 29%) 미국 내 5

1) Paul Taylor, Mark Hugo Lopez, Jessica Hamar Martínez and Gabriel Velasco, “When 

Labels Don’t Fit: Hispanics and Their Views of Identity”, Pew Hispanic Cent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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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이상의 라티노들이 공통의 문화보다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

다고 답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응답자들은 스페인어에 대한 강력하

고 공통된 연관성을 표현하고 있다. 82%에 달하는 라티노 성인은 자신이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95%)은 다음 세대가 스페인어

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히스패닉은 또한 미국인과 공통의 정체성을 얼마나 공유하고 있는지

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여준다. 약 절반에 달하는 47%는 그들 스스로를 

전형적인 미국인과 매우 다른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단지 21%만이 ‘미국인’이라는 용어를 자신들의 정체성을 묘사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두 가지 수치와 관련해, 미국에서 태어

난 히스패닉이(현재 미국에 있는 히스패닉의 48%에 달하는) 이주 히스패

닉보다 다른 미국인이나 미국에 대해 더 강력한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출생지와 상관없이 대다수 라티노는 미국의 삶이 

조국의 삶보다 더 낫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87%에 달하는 라티노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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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 히스패닉이 미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

다고 말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정체성에 대한 라티노의 태도, 언어 사용패턴, 핵심적인 

가치, 그리고 미국과 가족의 조국에 대한 관점 등을 분석했다. 이것은 퓨 

히스패닉 센터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된(2011년 9월 11일부터 동년 

12월 7일까지) 1,220명의 라티노에 대한 전국 규모의 이중 언어 조사에서 

나온 정보에 기초했다. 

히스패닉과 정체성

대부분의 히스패닉은 정체성을 묘사할 때, 라티노나 히스패닉과 같은 

범종종적 용어보다는 자기 가족의 조국을 더 선호한다. 51%는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자기 부모의 조국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조

국과의 일체감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멕시코인, 쿠바인, 도미니카공화

국인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24%만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

해 라티노 혹은 히스패닉을 사용한다고 답했고, 21%는 미국인이라는 용

어를 선택했다. 

대부분은 히스패닉과 라티노라는 용어의 차이에 주목하지 않았지만, 

이 두 용어를 구별하는 사람들은 히스패닉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했다. 즉 

응답자 중 51%는 두 개의 용어 중에서 특별히 선호하는 것은 없다고 말

했다. 선호하는 것이 있다고 답한 사람 중에서, 33% 대 14%의 비율로 히

스패닉이라는 용어를 선택했다.

대부분의 히스패닉은 미국 내 히스패닉 집단 사이에 공통의 문화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히스패닉 응답자 69%는 미국 내 라티노들이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고, 29% 만이 미국에서 히스패닉

들이 공통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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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통계국 인구조사표

대부분의 히스패닉은 자신이 미통계국(US Census Bureau)이 정한 

기본적인 인종 범주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인종과 관련해, 

51%의 라티노는 자신의 인종을 ‘다른 인종’으로 표현하거나 ‘히스패

닉/라티노’라고 스스로 적고 있다(인구조사표에서 6번째 항목은 인종을 

묻는 것으로, 인종을 다섯 가지로 나누고 있다. 다섯 번째는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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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race’인데, 여기에 구체적인 인종을 기입할 수 있다). 반면 36%

는 자신의 인종을 백인이라고 정의했고, 3%는 흑인으로 정의했다.

라티노가 자신을 전형적인 미국인으로 간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여준다. 거의 절반인 47%는 전형적인 미국인이라고 답하

고 있는 반면, 또 다른 45%는 전형적인 미국인과 매우 다르다고 답하고 

있다. 또한 외국에서 태어난 라티노가 미국에서 태어난 라티노보다 전형

적인 미국인이라고 답하는 비율이 낮다 (34% 대 66%).

미국의 경험

히스패닉은 자기 집단이 적어도 미국에서 다른 소수자 집단만큼은 성

공했다고 답하고 있다. 대부분의 히스패닉은(55%) 자기 집단이 미국 내 

다른 인종과 종족 그룹만큼 성공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약 22%는 

덜 성공했다고 간주했고, 17%는 보다 더 성공이었다고 답했다.

미국은 많은 의미에서 모국보다 더 나아 보이지만, 모든 점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 라티노 성인 가운데 87%는 조국보다 미국에서 성취할 기회

가 더 많다고 답했다. 약 72%는 아이들을 기르는데 미국이 더 좋다고 답

했고, 69%는 미국에서 빈곤층이 더 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답했고, 

44%는 도덕적 가치가 보다 더 양호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가족적 유대의 

강도에 관해서는 39%가 조상의 조국이 더 나았다고 말했고, 33%는 미국

이 더 좋다고 대답했다.

대부분의 히스패닉 이주자는 미국에 다시 이주할 것이라고 답했다. 

79%의 히스패닉 이주자는 또다시 이주가 필요하다면 미국에 올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에 온 이유를 물었을 때, 55%의 히스패닉 이주자는 경제적 

이유 때문이었다고 답했고 24%는 가족 문제로 왔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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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사용: 영어와 스페인어

대부분의 히스패닉은 스페인어를 사용하지만, 세대가 진행되면서 영

어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모든 응답자의 38%가 스

페인어 능통자, 38%가 이중언어 사용자, 그리고 24%가 영어 능통자라고 

답하고 있다. 미국 태생 히스패닉 중에서는 51%가 영어 능통자이다.

히스패닉은 영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87%의 히스

패닉은 성인 히스패닉 이주자가 미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배우

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다.

또한 히스패닉은 미국의 히스패닉 미래 세대가 스페인어를 사용하기

를 희망하고 있다. 95%의 히스패닉은 미래의 히스패닉 세대가 스페인어

를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나(75%),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20%) 답하

고 있다.

사회적･정치적 태도

일반 시민보다 히스패닉은 노력의 가치를 더 믿고 있다. 75%의 히스

패닉은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데 반해, 이렇게 말한 일

반 시민은 58%에 불과하다.

몇몇 사회적 이슈에 대해 라티노는 일반 시민과 유사한 태도를 보이

지만, 특정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준다. 라티노

(59%)와 일반 시민(58%)은 거의 비슷하게 동성애가 사회에서 수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낙태에 대해서 히스패닉은 일반 시민에 비해 훨씬 

보수적인 관점을 취한다. 히스패닉의 51%는 대부분 혹은 모든 경우에 낙

태는 불법이어야 한다고 답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 중에서 그 비율은 

4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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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는 일반 시민보다 히스패닉 이주자의 삶에서 더 중요하다. 거의 

69%의 히스패닉 이주자는 종교가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답하고 있는

데, 미국에서 태어난 라티노 중에서 이렇게 답하는 비율은 49%이다. 일

반 시민이 삶에서 종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58%이다. 

라티노의 정치적 관점은 일반 시민보다 진보적(liberal)이다. 30%의 

라티노는 자신의 정치적 관점이 진보적 혹은 매우 진보적이라고 답하는

데, 일반 시민 중에서는 21%가 이렇게 답하고 있다.

[이성훈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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